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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프로야구 소비지출 효과 1.1조 원

￭ 개  요

최근 프로야구 흥행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비가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2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한 

프로야구는 현재 10개 구단 체제로 정착하였다. 최근에는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는 등 흥행 열기가 고조되면서, 구단 연고지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프로야구 관련 소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주요 가정) 구단별 관중 수와 경기 관람 시 지출 금액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및 

품목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관중 수는 

2024년 연간 구단별 관중 수를 지역별로 환산하여 전국 총 8개 지역 약 1,089만 명

으로 가정하였다.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의 경우 구단별 당일 경기 기준 1인 지

출 금액과 관중 수를 고려하였으며, 서울(1,585억 원), 광주(741억 원), 부산(658억 원) 등

의 순으로 전국 단위 합산 시 약 5,5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지출의 구성으로

는 본 보고서의 분석 목적이 프로야구 관람의 여가 활동적 소비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경기장 방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입장료(1,964억 원), 식음료(2,574억 원), 교통비

(1,024억 원)에 한정하였다.

< 지역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 < 품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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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

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의 경제적 파급 효과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소비지출액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효과를 지역내에서 추정하고, 타지역 효과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관 산업으로는 프로야구 관련 직접 소비지출이 주로 귀속되

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는 2024년 단년도 분석을 시행함에 따라 성

적·경기 수에 따른 절대적 관중 수 차이 가능성,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활용에 따

른 지역-연고지 매핑 제약, 코로나 시기 산업구조 반영 등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추정 결과

① 지역내 파급 효과

지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경제 규모 대비 경제적 파급 효

과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 소비지출액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및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개 구단이 속한 만큼 지역내 파급 효과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단일 구단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지역내 파급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는 전 지역 중 소비지출액 대비 취

업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인천은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단일 구단을 보유한 지역 중 지역내 파

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의 지역내 파급 효과는 여타 지역과 비

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대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경기는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나,

소비지출 규모가 작아 지역내 파급 효과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소

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나, 소비지출 

규모가 작아 지역내 파급 효과가 비교적 작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전국 단위 파급 효과

프로야구 소비지출의 지역내 효과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조 1,12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지역내 경제효과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생산유발액 7,143억 원, 부가가치유발

액 3,094억 원, 취업유발인원 7,25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 파급효과의 경우 

생산유발액 3,97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559억 원, 취업유발인원 2,315명으로 추정

되었다. 특히, 타지역 경제 효과가 지역내 효과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에서 그 규모 또한 상당한 크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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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지역
생산유발액

(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억 원)
취업유발인원

(명)
7,143 3,094 7,254

지역내

서울 2,112 893 1,632
부산 839 365 945
대구 800 342 1,014
인천 747 320 741
광주 920 400 1,053
대전 605 280 697
경기 549 239 508
경남 571 254 664

타지역 3,978 1,559 2,315
전국 11,121 4,653 9,56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프로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만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프로

야구는 직·간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프로야구 인기를 프로스포츠 전반으로 확산시켜 미국, 일본 등 선진 

스포츠 시장이 자리 잡은 국가와 같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프로야구는 불황에도 꾸준히 선택되는 생활형 여가 활동으로, 문화정책 설계 

시 이러한 특성을 참고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자산을 확대·육성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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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최근 프로야구 흥행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비가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1982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한 프로야구는 현재 10개 구단 체제로 정착

․ KIA 타이거즈(광주), 삼성 라이온즈(대구), LG 트윈스(서울), 두산 베어스(서울), 

KT 위즈(수원), SSG 랜더스(인천), 롯데 자이언츠(부산), 한화 이글스(대전), NC 

다이노스(창원), 키움 히어로즈(서울) 등 총 10개 구단이 참여

 - 최근에는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는 등 흥행 열기가 고조되면서, 구단 

연고지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024년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해에도 흥행세가 이

어지며 최다 관중 기록(2025년 9월 21일 기준 1,168만 명)을 경신하는 중

․ 지역 밀착형 스포츠라는 프로야구의 특성상 연고지 중심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프로야구 관련 소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프로야구 구단 > < 프로야구 관중 수 >

자료 : 한국야구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야구위원회.
주 : 2025년은 9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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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파급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1)

¡ (주요 가정) 구단별 관중 수와 경기 관람 시 지출 금액 자료를 활용하여 지

역 및 품목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 규모를 추정

 - 프로야구 관중 수 : 2024년 연간 구단별 관중 수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분석 

대상 전국 프로야구 관중 수는 총 8개 지역 약 1,089만 명으로 산출

․ 지역별 관중 수는 서울 351만 명, 부산 123만 명, 대구 135만 명, 인천 114

만 명, 광주 126만 명, 대전 80만 명, 경기 84만 명, 경남 75만 명임

 -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 : 구단별 당일 경기 기준 1인 지출 금액과 관중 

수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연간 소비지출액을 산출2)

․ 구단별 관람객 연간 소비지출 금액 = 당일 경기 기준 1인 지출 금액 × 

구단별 관중 수(예) LG 트윈스: 44,924원 × 140만 명 = 약 628억 원)

․ 상기 추정 결과를 지역별로 재구성하면 서울(1,585억 원), 광주(741억 원), 부

산(658억 원) 등의 순이며, 이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약 5,563억 원임 

 - 소비지출 구성 : 프로야구 관람객의 소비지출액은 입장료, 교통비, 식음료 등 

경기장 방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품목으로 한정

․ 모든 지역에서 식음료 지출이 가장 컸으며, 전국 품목별 소비지출액은 식

음료 2,574억 원, 입장료 1,964억 원, 교통비 1,024억 원으로 나타남

< 지역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 < 품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2024년 단년도 분석으로 성적·경기 수에 따른 관중 수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활용에 따른 연고지 매핑(경기-수원, 경남-창원) 제약, 코로나 시기 산업구조 반영의 한계가 존재함.

2) 지출 금액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2024년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결과를 활용함(p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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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

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역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

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

 -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각 지역의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이 해당 지역과 

전국에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 각 지역의 소비지출액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효과를 지역내에서 

추정하고, 타지역 효과까지 포함된 전국 단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

< 경제적 파급 효과 산출식 >

지역       ∙EXP  ∈생산부가가치취업 ∈지역내타지역
전국              지역내타지역EXP

주 : EXP는 지역, 산업의 소비지출액, 지역내 타지역는 각 유발계수를 의미.

 -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은 산업연관표상의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적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가정

․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을 입장료, 교통비, 식음료 등 직접 소비로 한정함

에 따라 이들 지출이 주로 귀속되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 

․ 한편, 간접 지출 항목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업 외 산업의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할 경우 경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구체적 내용은 하단의 < BOX > 참조)

< BOX > 직접 소비 외 추가 지출 항목

-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을 관람객의 직접 지출 외 산업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 지출이 고려될 수 있음

· (MD 구입비): ‘2024년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람

객은 MD 구입(유니폼, 응원봉 등)에 1인당 15.7만 원(1시즌 기준)을 지출

· (구단 운영비): 장비·용품 구입, 시설 관리비, 원정비 등

· (기타): 중계권료, 광고·스폰서십 등



프로야구 소비지출 효과 1.1조 원

4

3. 경제적 파급 효과 추정 결과

① 지역내 파급 효과

¡ (종합) 지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경제 규모 대비 경

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 소비지출액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

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및 대구인 것으로 나타남

< 프로야구의 지역내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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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개 구단이 속한 서울의 지역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연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은 약 1,585억 원으로 이를 통해 서울 

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서울 내 생산유발액은 서울 지역내총생산의 0.04% 수준인 약 2,112억 원으

로 3개 구단이 속한 만큼 전 지역 중 가장 큰 규모

․ 부가가치유발액도 전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울 지역내총생산의 0.02%

인 약 8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인원은 서울 취업자의 0.03% 수준인 약 1,632명으로 전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지만, 소비지출액 대비 취업유발효과는 가장 작음

¡ (부산) 부산은 단일 구단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지역내 파급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됨

 - 부산의 프로야구 관련 연간 소비지출은 약 658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부산 

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부산 내 생산유발액은 부산 지역내총생산의 0.07%인 약 839억 원, 부가가

치유발액은 부산 지역내총생산의 0.03%인 약 365억 원으로 단일 구단이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큰 규모임

․ 취업유발인원은 약 945명으로 이는 부산 취업자의 0.06% 수준

< 서울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 부산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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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는 전 지역 중 소비지출액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큼

 - 대구에서의 연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은 약 636억 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

할 대구 내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대구 내 생산유발액은 약 800억 원으로 이는 대구 지역내총생산의 0.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유발액은 대구 지역내총생산의 0.04%인 약 342억 원

․ 취업유발인원은 대구 취업자의 0.08% 수준인 약 1,014명으로 전 지역 중 

소비지출액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인천) 인천은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에서는 연간 약 617억 원이 프로야구 관련 소비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천 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인천 내 생산유발액은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0.06%인 약 747억 원, 부가가

치유발액은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0.03%인 약 320억 원으로 전 지역 중 소

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작음

․ 취업유발인원은 인천 취업자의 0.04%인 약 741명으로 소비지출액 대비 취

업유발효과도 비교적 작은 편에 해당

< 대구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 인천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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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주는 단일 구단을 보유한 지역 중 지역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

으로 분석됨

 - 광주에서는 연간 약 741억 원이 프로야구 관련 소비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광주 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광주 내 생산유발액은 광주 지역내총생산의 0.17%인 약 920억 원으로 단

일 구단이 창출하는 규모 중 가장 큼

․ 부가가치유발액도 광주 지역내총생산의 0.07% 수준인 약 400억 원으로 여

러 구단을 보유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

․ 또한, 취업유발인원은 약 1,053명으로 이는 광주 취업자의 0.14%에 해당

․ 이처럼 광주는 단일 구단을 보유한 지역 중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광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도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전) 대전의 지역내 파급 효과는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대

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연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은 약 498억 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할 

대전 내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 내 생산유발액은 대전 지역내총생산의 0.11%인 약 605억 원, 부가가

치유발액은 대전 지역내총생산의 0.05%인 약 28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대

전 취업자의 0.09%인 약 69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됨

< 광주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 대전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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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경기는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나, 소비지출 규모가 작아 지역내 파급 효과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의 연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은 약 392억 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할 

경기 내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경기 내 생산유발액은 경기 지역내총생산의 0.01%인 약 549억 원, 부가가

치유발액은 약 239억 원으로 전 지역 중 가장 작은 규모

․ 취업유발인원 또한 전 지역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약 508명으로 이는 경기 

취업자의 0.01%에 해당

․ 하지만 소비지출액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 향후 소비지출액 

증가 시 경제적 파급력이 더욱 향상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경남) 경남은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나, 소비지출 규모가 작아 지역내 파급 효과가 비교적 작은 편

 - 경남의 프로야구 관련 연간 소비지출은 약 435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경남 

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경남 내 생산유발액은 경남 지역내총생산의 0.04%인 약 571억 원임

․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54억 원이며 이는 경남 지역내총생산의 0.02% 수준

․ 취업유발인원은 경남 취업자의 0.04%인 약 66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액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나, 소비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됨

< 경기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 경남 내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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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국 단위 파급 효과

¡ 프로야구 소비지출의 지역내 효과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포

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조 1,12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발생

 - 지역별 프로야구 관련 소비지출액은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타지역에도 상당

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경제효과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생산유발액 약 7,143억 원, 부가

가치유발액 약 3,094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7,254명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의 프로야구 소비지출액은 지역 간 연관구조를 통해 타지역으로도 

파급되는데, 생산유발액 약 3,97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559억 원, 취

업유발인원 약 2,315명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타지역 경제적 효과가 지역내 효과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 또한 상당한 크기인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지역내 효과와 타지역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전국 효과는 생산유발액 1

조 1,121억 원 등으로 추정됨

․ 프로야구 소비지출액은 지역내 및 타지역 효과를 통해 생산유발액 약 1조 

1,12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4,653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9,569명의 효

과를 유발함

< 프로야구의 전국 경제적 파급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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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프로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첫째, 프로야구는 직·간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한 만큼 이를 전략적으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프로야구는 소비 증대를 통한 직접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크며, 서비스업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 나아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 여가 만족도 제고, 청소년 육성 프

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 제고

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 투자, 구단 운영 안정화, 기업 스폰서십 유

도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여 프로야구의 성장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함

 - 아울러 프로야구를 경제·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극대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프로야구 인기를 프로스포츠 전반으로 확산시켜 미국, 일본 등 선진 스포츠 

시장이 자리 잡은 국가와 같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프로야구는 이미 국민 여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

른 프로스포츠로 확산될 때 더 큰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로야구 흥행 경험을 스포츠 산업 전반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내 스포츠 산업

의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및 산업 간 

투자와 관광 산업 연계로 융합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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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거대한 프로스포츠 시장을 통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미국, 스포츠청 설치를 통해 스포츠의 파급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역시 프로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경우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

 - 더 나아가, 영국의 EPL 등 사례처럼 프로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글

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

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프로야구는 불황에도 꾸준히 선택되는 생활형 여가 활동으로, 문화정책 설

계 시 이러한 특성을 참고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자산을 확

대·육성할 필요가 있다.

 - 프로야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소비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여가 활동의 대체

재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여가 선택지가 제한적인 지방권에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 성격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역민의 여가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설계 시 프로야구와 같은 생활형 여가 자

산을 확대·육성하여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국민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지

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 ys h i n @h r i . co . k r )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 y r o h @ h r i . c o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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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4년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 조사 개요

· 대상 : 2024년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리그 현장 관람객

· 내용 : 성별, 연령대, 응원구단, 경기장 방문 관람 실태 등 프로스포츠 리그 

관람객의 성향 및 행태 조사

- 주요 결과

· 프로야구 관람객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프로스포츠 리그 관람객 중 가장 

낮았으며, 응원 기간이 10년 이상인 관람객 비율은 34.0%로 가장 높았음

· 또한, 프로야구의 1시즌 기준 평균 방문 횟수는 15.1회로 가장 높았으며, 지

출 금액은 프로골프(KPG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49,854원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관람객의 특성 및 성향으로 보아 프로야구는 프로스포츠 중 경제

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주요 결과 >

종목 리그 평균 연령(세)
응원 기간 10년 
이상 비율(%)

평균 경기 방문 
횟수(회)

평균 지출 
금액(원)

야구 KBO 30.7 34.0 15.1 49,854

축구 K리그1 34.5 18.6 11.4 41,831

농구
KBL 34.7 17.2 10.6 41,404

WKBL 40.9 6.4 6.3 33,933

배구 KOVO 35.1 8.1 7.1 39,911

골프
KPGA 42.8 7.7 2.8 70,062

KLPGA 48.6 9.6 4.5 49,277

자료 : 2024년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